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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1 - 1  바람에게 편지를 써요

「바람은 착하지」를 읽어 보세요.

바람은 어린 민들레꽃을 살며시 챙겨 주지요. 그때 민들레꽃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린 민들레꽃의 입장이 되어 바람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바람은 착하지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데굴데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 준다.

그러고는

힘내렴!

딱 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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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시문학회 올해의 좋은 동시집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2-1 국어 가 교과서 수록

바람에게

➊ 첫인사, 자기소개

➋ 하고 싶은 말

➌ 끝인사 

➍ 날짜, 편지 쓴 사람 

“세상에 아픔 없이 크는 나무가 어디 있겠니.”

속 깊은 아이와 생각 많은 아이의 동시



「바람은 착하지」의 바람과 어린 민들레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해요.

내가 힘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힘을 주었던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활동 1-1의 편지 쓰기 순서에 따라 편지를 써 보세요.

 활 동
1 -2  고마운 이에게 편지를 써요

에게



「햇빛 좋은 날」을 읽어 보세요.

우리 집 풍경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요.

집에서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가족은 무얼 하나요? 

햇빛 좋은 날에 우리 집을 잘 관찰해 시를 써 보세요.

 활 동 2  햇빛 좋은 날, 우리 집은

햇빛 좋은 날

엄마가 널어놓은

베란다 건조대 위의

촘촘한 빨래들.

아빠 와이셔츠 어깨에

내 러닝이 슬며시 기대어 있고

형 티셔츠에 내 한쪽 양말이

마치 형 배 위에 올려놓고 자는

내 무엄한 발처럼 느긋이 얹혀있다.

엄마 반바지에 내가 묻혀 놓았던

파란 잉크펜 자국.

건조대 위에서

보송보송 마르는 촘촘한 빨래들.

빨래 마르는 것만 봐도 안다.

햇빛 좋은 날의

우리 집.



『잘 커다오, 꽝꽝나무야』에는 맑고 편안한 그림들이 담겨 있어요.

신철 화가가 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정성껏 그린 것이지요.

여러분도 화가가 되어 「봄 하늘」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활 동 3  나는 화가

봄 하늘

이슬비가 온다.

머리카락에 내려앉아도

도무지 무게를 모를 이슬비가.

하늘은

이렇게 가벼운 이슬비도

모두 내려놓는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보니

비 내리던 하늘이

그림 속 물감처럼 파래졌다.

저렇게 하늘이 파래지려고

봄 하늘은

이슬비마저 촘촘촘 내려놓았다.


